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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시의회, 제297회 임시회 폐회

 강릉시의회(의장 강희문)는 2월 14일(월)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첫 의

사일정인 제297회 임시회를 마쳤다.

 금일 강릉시의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코로

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

“제4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”을 담은 ▲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

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,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

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속개하였으며, 2022년도 제1회 

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.

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.4% 증가, 

309억 1천만원이 증액 된 1조 3,326억4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.

 한편, 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와 2022년

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였으며, 행정위원회는 ▲강릉시 소송수행자 포상

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안건에 대해 원안·수정 

가결하였으며, 산업위원회는 ▲소방심신 수련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

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, ▲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

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.

 이어서, 허병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“강릉시의 주요 민간투자유치 사

업자료 비공개 결정으로 시의 재정손실이 극대화”되고 있다고 말하며, 

“메이플비치와 경포아쿠아리움, 남부권 개발사업 등 민간투자유치사업의 

투명한 자료 공개로 공정한 사업을 진행 해 줄 것”을 촉구했다.

 강희문 의장은 “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올해의 시정 주

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”하였으며, “전

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의결 된 

만큼, 시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조기에 

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”하면서 제297회 임시회를 모

두 마쳤다.  끝.


